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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휴대용 음향기기 

청소년들의 개인용 음향기기(MP3, 카세트, CD 플레

이어) 사용은 장기적인 청력의 유해한 영향과 더불어 

단기적으로 대화방해, 수면방해, 학습장애, 작업능률 

저하와 신체의 이상변화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대화

방해의 경우 대화시 말하는 사람은 소음의 수준이 커

질 때 자연스레 목소리가 커지고 필요에 따라 큰 소리

가 나오게 되어 대화가 필요한 작업 수행에 영향을 주

고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게 된다. 

휴대용 카세트는 1979년 SONY사에 의해 상업시장

에 처음 소개된 이후로 일반적으로 Walkman으로 불

렸으며, 작업, 운전, 하이킹, 조깅 등 일상생활 전반에

서 광범위하게 인기를 누려왔다. 현재는 MP3 플레이

어로 대체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다. 

Filgor와 Cox(2004)의 연구에 의하면 CD 플레이

어의 최대출력음은 91 dB(A)부터 121 dB(A)이며, 최

대출력 소음수준은 130 dBSPL에 이른다고 보고하

였다. 박민용과 홍성완(1999)의 연구에 의하면 휴대

용 카세트 사용 시 최고 소음도(Peak)의 평균치를 비

교해 본 결과, 소음원에 따라 남자의 경우 98.1~116.8 

dB(A), 여자의 경우 98.5~109.0 dB(A)로 매우 높은 음

압수준을 보였다. 소음원과 사용 환경에 따라 차이를 

있었다. 소음원에 따라서는 Hard music, Soft music, 

Language/News 순으로 평균 음압수준의 차이를 보

였으며, 사용 환경에 따라서는 배경소음 노출 시 음압 

노출수준, 배경소음 노출 후 음압 노출수준, Normal 

volume level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인의 휴대용 음향기기의 사용패턴에 대한 이현

석 등(2010)의 연구에 의하면, 휴대용 음향기기의 소리

이어폰 사용과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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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의학상식

최근에는 산업장 근로자나 노인에게 주로 발생되던 청력손실이 청소년에까지 점차 확대되면서 청소년의 청력뿐 아니라 청소
년의 청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환경 및 요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 중 외국어 공부나 음악감상용으로 청소년들 사이
에 생활필수품처럼 널리 이용되고 있는 휴대용 카세트가 청소년의 소음성 난청원으로 매우 위험하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어 학
부모, 교사, 전문가에 의해 청소년 청력상태에 대한 조사와 청력손실을 유발하는 위험요인에 대해 많은 연구가 실시되었다.
청소년기에 취미/오락활동, 가정내 기계 · 기구, 음악, 교통 등의 소음에 상시적으로 노출될 수 있다. 직업적으로 소음에 노출된 

적이 없는 청소년에게서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청소년의 소음성 난청은 큰 소리를 내는 장
난감과 개인용 음향기기, 콘서트장, 밴드활동 등의 음악과 관련이 있으며 이외에 모터사이클, 모터 스포츠 등의 레저 활동과 관련
이 있다. 이러한 소음은 작업장 소음에 의한 초기 청력손실처럼 3~6 kHz 역의 청력손실을 특징적으로 보여준다. 
이 글에서는 주요 취미활동과 관련하여 MP3 등 개인용 음향기기와 헤드셋 착용 근로자의 소음 노출 수준과 이에 따른 청력영

향을 살펴보고, 소음저감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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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제한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대상자와 사용 시 주

위의 소음 원인으로 휴대용 음향기기의 볼륨을 높인

다고 대답한 대상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Hodgetts (2007) 연구에 의하면 MP3 플레이어를 사

용하여 정상 청력 성인을 대상으로 여러 상황에서의 

선호청취강도(PLL; Preferred Listening Levels)를 측

정하였을 때 조용한 상황보다 소음 상황에서 PLL의 

강도가 더 높았으며 두 상황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세계적으로 인터넷 사용 인구가 폭발적으

로 증가하고, 우리나라는 PC방(게임방)이라는 신개념

의 공간이 확산되고 있다. PC방은 최근 다소 감소하고 

있지만 대형화 고급화되고 있다. PC방은 주로 중/고/대

학생 이용자들이 전체 이용자의 90%를 차지하여 이

용자의 연령층이 점차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여자

보다 남자가 훨씬 많다. 주로 이용하는 콘텐츠는 PC게

임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PC게임

을 할 때 대부분 헤드폰을 착용하는데 이때 최소 80 

dB(A)에서 최대 105 dB(A) 정도의 소음에 노출된다. 

신재우와 김현욱(2005)의 연구에 의하면 소음수

준에 의한 PC방 이용콘텐츠별 헤드셋 좌·우 소음 분

포를 조사한 결과, 가중평균치(Lavg)는 PC게임의 경

우 좌측에서 100 dB(A)이상의 소음이 8.9% 나타났으

며 음악감상의 경우 다른 소음수준에 비하여 우측에

서 80 dB(A) 이하의 소음이 73.3%로 대부분을 차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댓값은 콘텐츠별로 대부분 90 

dB(A)를 상회하며 PC게임의 경우 80 dB(A) 이하의 

소음이 나타나지 않았다. PC방에서 헤드셋을 착용하

는 중 · 고등학생은 음악감상보다는 PC게임 이용시 좀 

더 높은 소음에 노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청소년들의 MP3나 개인 휴대용 플레이어의 사

용으로 인한 소음성 난청의 보고가 늘고 있다. 몇몇 연

구에 의하면 청소년기 남학생 중 15 dB 이상의 청력역

치를 나타낸 청소년이 비율이 15%였고(Axelsson 등, 

1981), 중국의 경우 개인용 CD 플레이어 또는 MP3을 

사용하는 청소년 중 25 dB 이상의 청력역치를 나타내

는 비율을 14%로 보고하였다(Fligor과 Cox, 2004). 프

랑스의 경우 청소년 중 난청이 있는 비율은 12%였으

나, 일주일에 7시간 이상 콘서트를 찾거나 MP3로 음악

을 듣는 학생의 경우 66%가 난청이 있는 것으로 보고

하였다(Vogel 등, 2008).

박민용과 홍성완(1999)의 2시간 동안 휴대용 카세

트 소음 노출 전 · 후의 청력변화를 비교한 결과에서는 

오른쪽 귀의 2000 Hz를 제외하고 모든 주파수대역에

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 특히 4000 Hz에서 

일시적 청력손실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박종서 등(2006)의 개인용 음향기기 사용이 청소

년의 청력에 미치는 영향 보고에 의하면, 13~18세 사

이의 연구 대상자는 하루 평균 3시간 정도를 사용하

고 있는데, 4년 이상 사용한 군이 3년 이하 사용한 군

에 비해 4000 Hz에서 청력역치가 증가하였다. 그리고 

누적사용기간이 13시간 · 년 이상의 대상자에서 4000 

Hz에서 청력역치가 증가하였다. 

2007년 귀의 날 행사로 시행한 청소년 소음성 난청

에 대한 여승근의 연구보고(2007)에 의하면,  남학생

이 여학생에 비해 4000 Hz와 평균청력역치가 유의하

게 높았다. 음향기기의 하루 사용시간에 따른 청력역

치의 차이는 없었으며, 음향기기를 5년 이상 사용한 학

생들이 사용하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4000 Hz에서 의

미 있는 청력의 차이를 보였다. 음향기기를 청취할 때 

이용하는 도구로 이어폰을 사용하는 학생들이 스피커

를 이용하는 학생들에 비해 4000 Hz와 평균청력에서 

유의하게 높은 역치를 보였다. 그리고 컴퓨터를 사용

하여 음악을 듣는 학생들이 MP3, 카세트테이프, CD 

플레이어로 듣는 학생들에 비해 청력이 양호한 편이었

다. 

홍빛나 등(2008)의 MP3 사용에 따른 청소년기 청각 

기능 평가에 따르면, MP3 사용시간에 따른 4그룹의 

청력역치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MP3 사용시간이 길어

질수록 청력역치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양 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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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별로 분석한 결과 양 귀 모두 고주파수로 갈수

록 그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났으며, 500 Hz에서는 차

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왼쪽 귀의 경우 1000 Hz

와 8000 Hz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오른쪽 귀의 

경우는 4000 Hz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리고 

MP3 사용시간이 길어질수록 이명과 이통을 호소하

는 비율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미혜 등(2009)의 PC방을 장기간 이용한 남자대학

생의 청력역치 변화에서 순음청력검사를 주파수별로 

조사한 결과, 양측 귀 모두 다른 주파수에 비해 4000 

Hz에서의 역치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MP3 사용이나 PC방의 이용은 청소년기의 

청각기능의 손상과 귀 건강에 악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나 MP3 사용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과 대책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2. 헤드셋 착용자의 소음 노출 

국내에서는 수만 명(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내지 

수십만 명(한국컨택센터 협회 추산)의 콜센터 근로자

가 텔레마케팅, 고객상담 등의 업무를 위하여 헤드셋

과 같음 음향도구를 착용하고 근무하고 있다. 콜센터

로 대표되는 이러한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은 근무시간 

내내 음향도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매일 수십 명 이상

의 고객과 통화하면서 고객의 음성을 음향도구를 통

하여 듣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음향도구의 스피커로부

터 출력되는 소음에 노출되게 된다. 

직업적으로 헤드셋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소음 노출

에 대해 Glorig 등(1969)은 헤드셋에서 최고음압수준

이 130 dB(0.15초당)을 초과한다고 하였으며, Alexan-

der 등(1979)은 최고음압수준이 94~109 dB 정도라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수준의 헤드셋 소음은 옆사람에

게도 들릴 정도의 높은 음압수준으로 하루 한 시간 이

상 노출될 때 청력손실이 야기될 수 있으며, 일시적 청

력손실과 영구적인 청력손실의 위험이 증가한다. 

프랑스에서는 헤드셋에서 발생되는 소음을 평가하

기 위해 귀이 외이도에 의한 음의 증폭현상을 고려한 

ISO 11904 standard에 근거하여 총 24개의 콜센터의 

소음노출 실태를 평가한 결과, 27%의 근로자는 하루

에 85 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으며, 25%의 근

로자는 80~85 dB(A) 사이의 소음에 노출되었다(Pla-

neau, 2005). 

캐나다의 항공 교통 통제사, 전화 교환수, 예약부 상

담원, 전화 케이블 유지보수 근로자, 공항 지상직 근로

자 등이 근무하는 8개 현장에 대해 마네킹을 이용하

여 통신 헤드셋에서 발생되는 소음수준을 측정한 결

과, Lex,8 (8시간 등가 소음수준 Leq)은 조용한 사무

실에서는 64~81 dB(A)이었고, 시끄러운 환경에서는 

77~88 dB(A)이었으며, 비전문가에 의해서 청력보호구

를 헤드셋으로 개조해서 사용한 경우에는 95 dB(A)가 

발생되었으나 이런 비정상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최고 

소음노출 수준은 88 dB(A)이었다(Dajani와 Kunov, 

1996).  

영국에서는 은행, 외주 콜센터, 홈쇼핑, 텔레커뮤니

케이션 서비스 등 총 15개의 각각 다른 종류의 콜센터

에 대하여 150명의 근로자에 대해 노출되는 소음수준

을 측정한 결과(귀이 외이도에 의한 음의 증폭현상을 

고려하기 위해 마네킹을 이용하여 평가), 헤드셋에서 

발생되는 소음은 65~88 dB(A)[평균±표준편차(SD) 

77±5 dB(A)]로 범위가 23 dB(A)에 걸쳐 폭넓게 존재

하였으나 70%의 측정치가 평균±표준편차인 72~82 

dB(A) 범위에 포함되었다. 최대 볼륨에서 팩스음은 83 

dB(A), 모뎀의 변조 신호음은 95 dB(A) 그리고 신호대

기음은 88 ㏈(A)이었다. 근로자가 실제적으로 통화하

는 시간을 고려하여 평가한 평균 소음수준은 67~84 

㏈(A)[평균±표준편차(SD) 74±5 dB(A)]이고 최대 소

음수준은 67~87 dB(A)[평균±표준편차(SD) 79±5 

dB(A)]로 나타났다(Patel과 Broughton, 2002). 

미국 국방부에서 일 최대 6시간 30분 헤드셋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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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면서 작업을 하는 37명의 근로자에 대한 Stephen 

등(1995)의 노출 소음 평가 결과를 보면, 79.9~103.8 

dB(A)를 나타냈으며 전체 집단의 기하평균은 87.0 

dB(A)이었다. 개인별 최대치는 119.2~148.8 dB로 평균

값은 140.8 dB이었다. 미 국방부의 8시간 소음 노출기

준인 85 dB(A)를 37명 중 21명이 초과하였다. 그림 1은 

개인별 평균 노출 소음수준 분포를 나타낸 것이고, 표 

1은 개인별 헤드셋 착용시간, 연속음으로서 시간가중 

평균값과 충격음으로서 최대치를 나타낸 것이다. 헤드

셋 착용 근로자의 노출 소음에 대한 기하평균값은 연

속음 형태이든 또는 충격음 형태이든 실제적으로 노출

기준과 비교하면 초과 노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헤드셋 사용자들에 대한 소

음의 노출 정도와 청력 영향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은 

실정이나 외국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

다.

조진아 등(2000)의 단측 헤드셋 사용 여성 통신근

로자에 대한 연구에서 측정된 실내 환경 소음수준은 

평균 63.1 dB(A)이었으나 볼륨강도별(약, 중, 대) 헤드

셋 개인평균노출소음은 각각 90.8 dB(A), 94.6 dB(A), 

97.8 dB(A)로 범위는 86.2~103.3 dB(A), 최대평균 소

음수준은 109.1~128.6 dB(A)로 노출기준인 90 dB(A)

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에 유해한 소음 노

출 가능성은 있었으나 헤드셋 사용습관(편측 사용자, 

교대 사용자)에 따른 청력역치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

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O병원 원내전화교환원 중 

감각신경성 난청의 업무관련성의 판단을 위한 2010년 

역학조사에서 헤드셋 착용 근로자의 작업 헤드셋 내 

소음과 배경소음, 그리고 교환실의 소음을 측정한 결

과, 헤드셋 내 소음은 73.4~85.4 dB(A)이었으며(그림 

2, 3), 배경소음은 56.4~59.6 dB(A), 별도 공간의 교환

실(기계실)의 소음은 57.2 dB(A)이었다. 헤드셋 음량 

선호강도가 높을수록 노출 소음 수준은 높았으나, 상

담건수와 상담지속시간에 따른 영향도 있었다. 그러나 

통상적인 강도 5~8에서 전화교환 상담의 순 노출시간

을 고려한다면 노출 소음수준은 80 dB(A)를 초과하

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당해 병원만이 아니라 국내 7개 콜센터의 17명의 상

담원에 대한 통화시 헤드셋 소음을 외이도의 공명현

상에 의한 증폭량을 주파수별로 보정한 결과 15명은 

80 dB(A) 미만이었으나, 2명의 근로자는 실통화시간의 

헤드셋 소음이 각각 82 dB(A)와 86 dB(A)로 80 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근

로자의 휴식 및 대기 시간, 수화시간 등을 종합고려하

면 상담원의 1일 시간가중 소음노출수준은 80 dB(A)

를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김갑배 등,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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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헤드셋 착용 근로자의 개인별 평균 노출 소음수준

최소 평균 최대 표준편차

연령(세) 20.00 24.49 34.00 3.29

근무기간(년) 1.00 4.76 14.00 3.42

LAVI (dBA) 79.9 87.0 103.8 5.6

LPEAK, max (dB) 119.2 140.8 148.8 6.5

표 1. 연구 대상의 인구학적/소음 노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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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도구 착용 근로자의 성, 연령, 근무시간 외 MP3 

등 헤드폰 착용, 소음 노출력, 이(귀)질환력, 기타 일반 

질병력, 흡연과 음주 등의 비직업적인 인구사회학적 특

성과 총 근속년수, 헤드셋 착용귀, 선호 헤드셋 볼륨, 

업무형태 등의 음향도구 착용 관련 직업적 특성에 따

라 청력역치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 다변량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모형 적합성

을 보인 좌측 4 kHz 청력역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별과 과거 이(귀)질환 과거력이었다(유계묵 

등, 2011). 이 연구에서 음향도구 착용 근로자의 청력

이 비직업적인 성(남녀), 과거 이질환력 이외에 직업적

인 헤드셋 착용 직업적 요인과 유의한 관련이 없게 나

타난 것은 1일 소음의 실 노출수준이 청력에 미칠만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었으며, 또 대상 연구집단의 

평균 연령이 28세, 헤드셋 착용 총 평균 근속년수가 3

년밖에 이르지 못한데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국내 · 외 헤드셋 착용 근로자의 소음 노출은 

평균 또는 최대치에서 청력에 영향을 미칠만한 수준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연구 대상자의 확대와 청

력에 영향을 미치는 직업적/비직업적 요인에 대한 정량

적인 평가, 더불어 코호트연구로써 그 영향의 정도가 

정확하게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3. 이어폰/헤드셋 소음 저감방법 

휴대용 음향기기의 높은 출력음은 청각기관에 손

상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매우 큰소리로써 이미 많

은 나라에서 그 위험성을 보고하고 있다. MP3 사용에 

있어서 안전한 사용을 위한 교육이 필요함을 제시하

고, 가장 기본적으로 MP3 사용은 하루 한 시간 이하

의 사용을 권하고 있으며 볼륨은 최대볼륨에서 60% 

이상을 넘지 않도록 권하고 있다(Meyer-Birsh, 1996). 

소리출력 제한 기능은 현재 제작되는 휴대용 음향기기

의 기능 중 하나로 청력보호를 위하여 구입 시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부분인 것과 동시에 주위의 소음이 발

생하여 볼륨을 올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하더라

도 소리출력 제한 기능을 통해 큰 강도의 소리로부터 

청력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헤드셋 착용 근로자의 소음 노출 저감방법으로는 기

계적인 잡음을 최소화하고 음의 감도를 향상시키며, 

현재의 헤드셋 볼륨강도 스위치의 개발(현재의 대 · 중 

· 소에서 더 세밀한 강도 조정 - 예를 들면, 현재 개발

된 10 단계 또는 연속적인 볼륨조정기; 불유쾌강도음

을 고려한 최고음압수준의 한계치 설정), 양측 헤드셋

의 사용, 부스식의 격리된 공간을 통한 외부 스피커음

(free field sound)에 의한 안내, 건청자 교환원의 배치

그림 2. 근로자 2의 헤드셋 내 소음 측정 결과
              - Leq 85.4dBA(49.2-94.7dBA), 817초 측정, Vol. 7

그림 3. 근로자 4의 헤드셋 내 소음 측정 결과
              - Leq 73.4dBA(51.4-86.3dBA), 731초 측정, Vol.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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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루어지는 쪽으로 통신 근로자의 난청 예방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영국의 경우에는 헤드셋에서 발생되는 예기치 않

은 높은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1991년부터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speci-

fication 85/013에 의해 헤드셋을 통해 118 dB 이상의 

소음이 전달되지 않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또한 EU 

집행위원에서도 MP3의 초기상태의 최대음압을 85 

dB로 제한한 후 사용자들이 100 dB까지 세팅을 조절

할 수 있게 하는 기준의 제정을 검토 중에 있다. 따라

서 콜센터 종사근로자의 8시간 근무시간 중 휴식시간, 

통화대기 시간 등을 제외한 실제통화 시간은 4시간 내

외임을 감안하여 국내에서도 헤드셋을 통해 85 dB(A) 

이상의 소음이 전달되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콜센터 헤

드셋 앰프의 볼륨에 제한치를 둔다면 콜센터 종사근

로자 청력보호에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 될 것으로 판

단된다.

그 외 대책으로 헤드셋 송화기의 음성 튜브에 음식

이나 화장품 및 먼지 등이 끼면 상담원의 음성이 잘 

전달되지 않아 민원인이 목소리를 높이게 되어 소음

수준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헤드셋을 잘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과도한 음성 재유입으로 인한 음의 증폭

을 방지하기 위하여 헤드셋의 마이크로폰은 상담원

의 입 정면에 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배경소

음이 높은 곳에서는 일정 반경 내의 음만 마이크로폰

으로 유입되는 소음제어 마이크로폰(noise-cancelling 

microphone)을 사용하면 상담원과 인접한 주위의 소

음으로 인한 배경소음의 차단에 효과적이다(HSE, 

2006). 

Mujgan (2009)은 콜센터의 소음 환경은 근로자에게 

육체적으로 사회 심리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배경소음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작업장소의 천장과 

벽, 워크스테이션의 파티션 등에 흡음재를 사용하는 

것 외에 공간 내에서 일하는 스태프직원의 수를 줄이

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하였다.

나가며 

과거와 달리 MP3 player를 비롯한 휴대용 음향기기 

사용보다 오히려 현대인의 필수품 중 하나로 휴대폰 

사용과 관련하여 실내와 보행 중 또는 지하철에서 이

어폰과 연결하여 음악을 듣거나 게임 또는 영상을 즐

기는 모습이 특히 젊은 층에서 많이 관찰된다. 

Chung 등(2005)의 연구에 의하면 휴대용 음향기기

의 사용으로 소음성 난청이 의심되는 십대 청소년들

은 소리 왜곡, 이명, 청각 과민, 난청 등의 증상을 호소

한다. 또 Zogby (2006)의 조사에 의하면 휴대용 음향

기기를 사용하는 십대 청소년의 51% 정도에서 청력저

하, TV나 라디오의 볼륨을 올리는 것, 대화 시 이해를 

못하는 것, 이명 등의 네 가지 증상 중에서 1가지 증상

을 호소한다고 한다. 

휴대용 음향기기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 노출은 작

업장 근로자의 노출 소음과 달리, 1) 음악 청취의 즐거

움을 위한 자발적 노출, 2) 청취자가 선택한 주관적 음

량(선호청취음량), 3) 다양한 배경소음 환경에서 음향

기기의 활용, 4) 일/주간 청취시간의 불균일 등에 있

어서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또 음향기기의 청취방법

(스피커, 헤드폰, 이어폰)과 이어폰의 종류(on-the-ear, 

ear-canal, ear-bud 이어폰)에 따라 귀속에서의 노출수

준은 다르다. 

이어폰 사용자 또는 헤드셋 착용 근로자의 일 8시간 

평균 소음 노출수준은 80 dB(A)에 일반적으로 미치

지 못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는 일부가 90 

dB(A)에 근접하고, 최대치로는 120~140 dB를 초과하

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이어폰 사용이나 헤드셋 착용 근

로자의 소음 노출수준을 경시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국내·외적으로 과거에 비해 음압수준이 점차적으로 낮

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어폰/헤드셋 사용으로 인한 난

청은 사용자의 짧은 노출기간과 젊은 연령 때문에 확

실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청력역치는 단기노출로

도 일시적 역치변동이나 또는 대조군과 비교하여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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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주파수역의 역치손실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 그 영

향을 뚜렷히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이어폰 사용으로 

인한 소음 저감을 위한 여러 공학적 대책(최대 음압 설

정 등)과 더불어 사용자의 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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